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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 뇌졸중 재활분야 장기적 추적조사연구

<그림 1 뇌졸중 환자 장기추적조사연구(KOSCO) 참여기관

□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2년부터 전국의 11개 대학병원 및 대학교가 

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뇌졸중 환자 장기추적 정책용역 연구

(연구책임자: 성균관대학교 김연희 교수)인 “뇌졸중 환자의 재활

분야 장기적 기능수준 관련요인에 대한 10년 추적조사연구

(KOSCO)”를 실시 중이다.

□ KOSCO는 2012년 8월 2015년 5월까지 전국의 9개 대학병원 응급실을 

통하여 입원한 모든 초발 급성뇌졸중 환자 7,858명을 대상으로 ‘1단

계 뇌졸중 재활 코호트 연구’를 시작하였으며, 발병 후 10년까지 전향

적 방법으로 매 3~6개월 마다 기능상태를 추적 조사하여 뇌졸중 환자

의 장기적 후유장애, 활동제한, 재활치료 여부 및 삶의 질 변화 영향 요

인을 규명하고 국가 뇌졸중 관리 대책 수립에 활용할 자료를 도출하는 

목적으로 진행 중인 전향적 코호트 연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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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KOSCO는 2016년부터 ‘2단계 뇌졸중 재활 중재연구’를 진행 중이며, 

이를 통해 뇌졸중 재활 중재(운동중재, 인지중재, 언어중재, 교육중재)의 

장기적 후유장애, 활동제한 및 삶의 질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평가 

및 경제성 분석을 진행 중이다.


